
보 도 설 명 자 료
(’19. 8. 14)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TV조선 8.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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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의 내용과 같이 ‘위기감 조성하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가 있
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업계애로를 청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향후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

◇ 8월 13일 TV조선 <“위기감 조성말라” 정부방침에 “부품 차질” 
말 못하는 기업>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국내의 한 완성차 업체가 정부로부터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음

ㅇ 일본 수출규제가 확대될 경우 부품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어 노사교섭 때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가정을 토대로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라며 제지를 당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가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2)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조사 실시, 업계 애로청취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ㅇ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국내생산 확대․금융․기술
개발 지원, 환경․노동 애로해소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

※ 문의: 자동차항공과 양병내 과장/박일철 서기관(044-203-4321)


